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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주도로 올해 3% 성장이 확실시되나,
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순수출은 오히려 성장률을 깎는 것으로 파악

ㅇ “최근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반도체 착시 현상”이며, “반도체가
물량보다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상기 기사가 인용한 한·은 “국민소득 통계”상 수출은 “재화․서비스
수출의 합계”로, 일반적인 수출 개념(통관기준 재화수출)과는 차이가 있음

ㅇ 통상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적자*이므로 “재화․서비스 합계
수출입의 성장 기여도”는 “재화만의 성장 기여도”보다 낮음

* 서비스 수지(억 달러) : ('15)△149.2→('16)△177.4→('17.1Q)△86.6→(2Q)△67.5→(3Q)△85.0

ㅇ 또한, 수입에는 “수출상품 생산 과정에 유발된 수입(중간재 등)”과,
국내 소비 등 “내수에 의해 유발된 수입(소비재 등)”이 혼재되어
있어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“순수출로 인해 성장률을 깎아먹었다”고
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
□ 한편, 금년 1~10월 반도체 수출단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4.4% 증가
하였으나, 같은 기간 수출물량지수는 25.8% 증가하여 반도체 단가
보다 물량이 수출 증가에 더 크게 기여

ㅇ 반도체 외에도, 철강․석유제품 등의 품목이 수출 단가 및 수출
물량이 동시에 증가하여 총 수출 증가에 기여

* 수출단가지수 증감률('17.1-10월, 한은, %) : (철강)16.7, (석유제품)26.9, (일반기계)△0.9
수출물량지수 증감률('17.1-10월, 한은, %) : (철강)4.9, (석유제품)2.9, (일반기계)15.6

※ 문의 : 수출입과 이원희 과장 (044-203-4040)
정민규 사무관 (044-203-40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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